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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te selection preferences of single female teachers by investigating the desired 

traits in socioeconomic, physical attractions, psychological traits and family roles of their prospected marital 

partner,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homogamous marriage.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95 

unmarried female teacher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the various cities. The teachers pursued 

homogeneity in age, educational attainment, religion, and occupation while they preferred partners with higher 

income level. In terms of physical assets, the attraction that the teachers felt towards the partner was the most 

important physical appearances. The respondents preferred partners who are masculine and an androgynous 

partner. The teachers held high expectations towards their future spouses in that they desired to share the 

roles of emotional, financial support, child care and kin keeping. A partner who shared modern sex role 

attitudes was preferred over someone who held traditional one. The pursuit for overall homogeneity reflects that 

the teachers seek for equalit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prospected marital partners by exchanging similar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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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

한 양가의 결합 수단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남녀평등사상의 증가로 남녀 간의 교제

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많아

지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다양해지며, 기간 그리고 과

정이 길어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규범이 의무에서 선택

으로 변화되고 결혼의 목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애정적이고 동반자

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Lee & Shin, 2000; Kim & Kim, 

2005; Kang, Chin, & Ok, 2010). 배우자 선택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며, 성공적인 배우자 선택 

과정은 자신과 배우자감의 자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Yoo, Kim, & Kim, 2008). 

  배우자감의 선택은 전통사회의 가문에 의한 선택에서, 

근대화․도시화 사회의 개인중심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결

혼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배우자

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 건강 등의 특성을 중시하여 

상향혼을 추구하였다(Lee & Cho, 1994; Hong Dal, 2003; 

Yoo, 2007).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중시하기보다 개인의 연령과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였다

(Kim, Park, & Jung, 2009). 여성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

게 되면서 배우자 선택의 권한이 남녀 모두 동등하게 되었

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추구하

게 되었다(Shin & Cho, 2009; Lee & Park, 2009). 즉, 여

성들은 남편들의 가족역할 참여와 역할분담을 하는 배우자

감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진 특성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능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자질과 특성을 선호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배우자 선택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서구에서는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이론들이 발달되었다. 미

혼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특성들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작용된다.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

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고, 특성들은 유사한 교환이나 

이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과망 이론과 

SVR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가치관 

등과 같은 특성은 유사한 것을 교환하고, 성격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을 선호하여 이질적인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

였다(Chung, 2003). 교환 이론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보상

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거나 자기보다 더 높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추구한다고 가

정하고(Lee & Cho, 1994), 공평성 이론에서는 공평한 관

계를 원하기 때문에 동질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

였다(Shin & Cho, 2006).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서 사회계

층, 연령, 종교,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

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나타난다

고 보고 있다(Chung, 2003; Yoo, Kim, & Kim, 2008). 

한편,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연령․교

육수준․종교․직업지위․건강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 가정환경(부모의 지위), 성격 등을 상대방의 

조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선호도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Cho, Chong, & Moon, 1996; Kim, Kim, & Yoon, 1997; 

Song, 1998; Hong Dal, 2003; S대, 2008). 그러나 이들 연

구들은 상대방의 특성만 보고자 했고 자신의 자질과 특성

을 파악하고 적합한 배우자의 제반 특성을 선호하고 선택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격을 보았으나 구

체적 성격 특성이라 성인기에도 변화하지 않는 성격이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보적 성격특성은 보지 않았다(Kim 

et al., 1997; Hong Dal, 2003; Seo, 2008). 이혼의 주된 사

유가 성격(The Statistics Korea, 2011)이라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결혼 전부터 본인과 배우자감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배우자 선택의 연구에서는 성격

과 성역할특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 후 가족역할 분담과 공유, 

성역할가치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 가치관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한 

배우자 선택의 연구가 필요하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의 연구대상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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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Kim, 1999; Hong Dal, 2003; Seo, 2008)이고 일부 대

학생과 미혼(Kim et al., 1997)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배우자 조건에 대해 이상

화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이들이 선택한 배우자 조건을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여성이 직업과 수입을 갖게 되면서 남성의 경제력 이외

에도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 특성을 고려하

게 되었으며 전문 직종을 가진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의 조

건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전문직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 대

한 선호를 통해 앞으로 직업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선호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

하고자 미혼 전문직 여성을 대표하는 여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자질이나 특성

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각 영

역에서 동질혼을 추구하는지, 혹은 이질혼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1)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종교)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인과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신체적 매력)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본인과 배우자감의 심리적 특성(성격, 성역할 특성)

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감의 역할가치관(역할 기대감,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배우자 선택과정의 변화

배우자 선택과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성인이 되면 치르는 통과의례, 

인륜지대사로 인식되었으며 개인보다는 가족이 선택하고 

결정권을 갖는 경향이 컸다(Chung, 2003; Jung, 2005; Yoo 

et al., 2008). 산업사회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이 많

아지고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남성만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짐에 따라 여성보다 결혼 

결정의 선택권이 컸으며 남성의 경제적 특성은 여성의 연

령이나 신체적 매력을 배우자 선택의 특성으로 중시하여 

여성은 동질혼 내지 상향혼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Jung, 2005).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

에 따라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 자아

실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관련 통계에서도 나타나 결혼은 필수

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들이 늘고 있으며, 배우자감에 대해 선호하는 직업도 

달라졌다.

  최근의 혼인, 이혼관련 조사에서 15세 이상 여성의 

46.3%가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하여, 결혼은 누구나 해야

만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남성

의 시각도 달라져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필수

(20.7%)보다 선택사항(29.8%)이라고 응답한 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1세로 

2001년에 비해 2.3세가 높아졌고, 남성은 29.5세에서 31.9

세로 높아졌다(The Statistics Korea, 2012). 또한, 2011년 

결혼한 초혼 100쌍 중 15쌍은 여성이 연상으로 나타났는

데, 여성 연상 커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사

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 시기를 미루는 만혼 풍조가 확

산되었기 때문이다.

  배우자감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10년 전과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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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미혼 여성, 남성 직장인 6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2002년에는 여성 직장인이 소프트웨어개발자

를 1등 신랑감으로 꼽았으며, 외환딜러, 공무원이 그 뒤를 

이었고, IT․벤처 관련 직업이 상위에 올랐었다. 그러나, 현

재는 ‘안정’ 또는 ‘고소득’을 대표하는 공무원에 이어 금융

자산운용가, 의사, 한의사, 교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 

직장인들이 1등 신붓감의 직업으로 꼽는 것은 예나 지금이

나 ‘교사’로 나타났으나 2002년엔 상담전문가․쇼핑호스

트․프리렌서․치료사였으나 2011년에는 공무원․간호사․

금융자산운용가․약사가 차지했다(중앙일보, 2011.10.12.).

배우자 선택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 연구에는 

Yoo(2007)와 Park et al.,(2005)의 연구가 있다. Yoo(2007)

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와 연애결혼을 중심으로 자유혼과 

중매혼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에는 전통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시대로 유

식계층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애결혼의 사례는 드물었고 중매혼이 지배적인 형태였으

며 교제기간은 짧았고 주변인의 소개로 결혼이 성사되었

다. 1960년 후반부터 1980년 중반에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된 시기로 대학에서 이성교제가 보편화 되었고 연애

혼이 증가되었으나 자녀는 부모를 설득해야 결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중매혼은 전문중재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

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에는 이성교제가 빨라지고 보

편화 되어 이성교제 경험은 젊은층의 발달과업 또는 통과

의례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연애혼이 증가하였으나 중매혼

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의 조

건을 중시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결

혼의 최종 결정이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et al.,(2005)에서는 IMF 경제위기가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인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시기와 배우자 선택의 변화를 

초래하여, 1990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1990～1997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높은 교

육수준은 남성에게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작용되어 결혼 

연령이 빨라졌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에는 교육수준

과 취업이 초혼시기에 영향을 주어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

한 동기가 증가되어 결혼에 대한 규범적이고 필수적인 태

도가 약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90년대 교육 동질혼의 

경향은 고학력 여성이 시장력이 있는 남편을 통한 대리적 

지위획득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로 여성들에

게 결혼은 더 이상 지위획득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

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의 필연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으로 인해 결혼이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되었으며 결혼의 유형은 중매혼에서 

자유혼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녀 모두 개인의 자질이 배

우자 선택의 특성으로 중시되고 특히 직업여성들은 결혼

의 선택권이 커짐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

우자 선택에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다른 특성에 대한 선

택권이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우자 선택의 동질혼과 이질혼 경향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특성은 서

구의 배우자 선택의 이론에서 체계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Kerckhoff, A.C., & Davis, K.E., 1962; Ross, C. E., 1995; 

Sprey, J., 2000). 개인의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가정

환경의 비슷한 조건의 선호나 선택을 강조하는 이론은 교

환 이론과 공평성 이론, SVR이론이며 상보적 욕구 이론

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이질혼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교환 이론에 의하면 결혼시장에서 남녀의 교제가 이성적

이며 계산된 행위이고 개인이 지닌 물질적․비물질적인 

제반 특성에 의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특성의 

질과 양이 상호 평형을 유지하는 동등한 결합을 한다고 

하였다(Lee & Cho, 1994). 교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한 공

평성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보상을 더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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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대가를 더 지불하는 관계를 원치 않으며 공평한 관

계를 원한다고 가정한다(Shin & Cho, 2006). 공평성 이론

은 공정한 거래에 매력을 느끼고 서로가 특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성의 질과 양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한다

(Chung, 2003). 여과망 이론에서는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가치관, 상호보완적 성격을 배우자 선택의 조건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

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여과망 이

론과 SVR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 

가치관 등의 특성은 유사한 특성간의 교환이 이루어져 동

질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격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것을 선호하여 이질혼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과 개

인의 선택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질혼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으나 서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자신과 유사한 동질혼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종족, 인종, 모국어(언어), 종교, 교육수준 등

에서 동질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Kalmijn, M., 1994; 

Lichter, D. T., Anderson, R. N., & Hayward, M. D., 

1995; South, S. J., 1991;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Surra, 199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질혼과 

이질혼 경향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선행연구 고찰

서구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동질혼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많이 이루어졌다(Kalmijn, M., 1994; Lichter, D. T., 

Anderson, R. N., & Hayward, M. D., 1995; South, S. J., 

1991;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Surra, 

1990). 결혼 시장에서 개인의 자질 또는 특성을 교환하는

데 있어 연령, 교육, 직업지위, 수입, 종교, 심리적 특성, 

생활방식, 역할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과 유사

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교

육․직업지위․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외모, 태도 그

리고 성격 등과 같이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대상 또한 미혼 여대생으로 그들

이 미래에 희망하는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알아

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Hong Dal, 2003; S대, 

2008). 이들 연구에 의하면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 

지위에서는 전문직을 선호하고, 높은 수입을 선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를 선호하였으

나 최근 들어 남녀 모두가 매력적인 외모를 선호하는 경

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Kim et al., 1997; Seo, 2008).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신체적 매력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난(Kim et al., 1997) 반면 2000년대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연구(Seo, 2008)에서는 

볼륨 있는 외모와 근육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신체적 매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매력적인 외모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고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 되

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되

는 심리적 특성이나 역할가치관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연구에서 성격

을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으나 구체적이면

서 세분화된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준비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

담(Kim & Shin, 2002; Kim & Lee, 2003), 가사노동 분담

과 경제생활 설계(Koh et al., 2003), 경제문화 대화와 자

녀․친인척문제의 대화(Chung, 2003)와 같은 역할분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보지는 않

았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배우자 선

택에 대한 연구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이

루어지지 않은 여대생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사회경제적 조

건 위주의 연구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권이 

늘어난 미혼의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배우자 선택의 조건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 특성을 체계

적으로 알아보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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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95)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

∼25 35 11.86 

Religion

None 137 46.44 
26～30 167 56.61 Christian 64 21.69 
31～35 72 24.41 Buddhist 48 16.27 

36∼ 21 7.12 Catholic 46 15.59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or 
lower 186 63.05 

Income

1～2million won 42 14.24 
2～3million 197 66.78 

Graduate or higher 109 36.95 
3～4million 35 11.86 
4～5million 8 2.71 

Total 295 100.00
5million and higher 13 4.41 

Total 295 100.00

Table 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와 6개의 광역시, 시․군 단위

에서 모인 K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결혼적령기의 미혼

여교사 295명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임의) 표집을 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2010년 7월 12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의 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은 26-30세 이하(56.61%)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31-35

세 이하, 25세 이하, 36세 이상의 순이다. 교육수준은 대졸

(63.05%), 대학원 이상(36.95%)으로 대졸이상의 교육수준

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46.44%)가 가장 많았으며, 수

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66.78%)이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와 동질성 범위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지위, 종교에 

관한 문항으로 교육수준 2단계, 수입 5단계, 직업지위 4단

계, 종교 4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은 본인을 기

준으로 배우자감의 연령차가 3세 이내일 경우 동질혼으로, 

4세 이상 연상이거나 연하일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

하였다. 교육수준, 수입, 직업지위, 종교가 본인과 같은 경

우 동질혼으로, 다른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2)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Lee(2009)의 신체 이미지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3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점수

가 높을수록 신체적 매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인과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이 중앙값 

이상일 경우 ‘높은 집단’, 중앙값 미만일 경우 ‘낮은 집단’

으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3)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성격과 성역할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의 척도는 Kim & 

Kim(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7

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격특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신경성의 Cronbach-값은 .77이

고 개방성의 Cronbach-값은 .65, 외향성의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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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84이다.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의 성격특성은 중앙

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성

으로 분석하였다. 상보적 성격은 Chung et al.,(2003)에서 

사용한 성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정하고, 지배, 양

육, 성취로 분류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

점 Likert 척도로 의미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적 성격, 양육적 성격, 성취적 성격이며, 측

정점수가 낮을수록 각각의 성격특성에 대한 순종적 성격, 

의존적 성격, 대리성취적 성격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배-순종, 양육-의존, 성취-대리성취와 같이 상보적인 성

격특성은 본인과 배우자감이 비슷한 수준의 성격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동질혼 경향으로, 본인과 다른 수준의 

상호보완적 성격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성역할 특성은 Lee(2004)이 사용한 성역할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고 여성성, 남성성은 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성의 Cronbach- 값은 .66, 여성성의 Cronbach- 값

은 .58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고 채점은 

중앙치 분리법을 채택하였다. 남성성문항의 평균값과 여성

성문항의 평균값으로 전체 집단에서 중앙치를 계산한 다

음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집단으로 분류한다.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

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남성성 집단으로, 여성성 점

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여

성성 집단으로 분류하고 둘 다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역할 특성은 여성성, 남성성, 양

성성, 미분화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동질혼 경향으로, 다른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4) 역할가치관 특성

역할가치관은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으

로 자녀양육역할, 가사노동, 경제적 역할, 정서적 역할, 친

족유지역할, 여가생활관련 역할, 자기계발 역할이며 평등

부부 개념에서 도입된 7가지 영역의 역할 분류에 근거하

여 선정하였다(Shin & Cho, 2006). 각 역할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각

각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가 높은 것이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본인과 배우자감이 비슷한 경우 동질혼 

경향으로, 다를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Lee(2004)의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 값은 .67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의미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근대적 성역할 태도 집단’과 낮을 경우 ‘전통

적 성역할 태도 집단’으로 분류하여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성으로, 다른 집단에 

속할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선호도

배우자감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2>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감의 연령 차이는 1～3세 연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

였고(67.80%), 4세 이상 연상(11.19%), 동갑(10.85%), 상관

없음(4.75%), 1～3세 연하(4.41%), 4세 이상 연하(1.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ng Dal(2003)의 여

대생이 가장 선호하는 연령(3～4세 연상)과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Seo(2008)의 연구에서는 연상여성과 연하

남성의 커플이 늘고 있는 추세였으나 미혼여교사들은 연

령차가 적은 연상을 선호하고 있다. 배우자감의 교육수준

에 있어서는 대졸(63.05%)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

음이 대학원이상(36.95%)으로 나타나, 대졸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혼여교사의 교육수준(대

졸, 63.05%)과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미혼여교사는 

교육수준이 같은 배우자감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Hong Dal(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배우자감의 종교는 무교(55.59%), 기독교(20.34%),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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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

4 or more yrs 
younger 3 1.02

Religion

None 164 55.59
Christian  60 20.34

1～3yrs younger 13  4.41
Catholic 39 13.22 
Buddhist 31 10.51

Same age 32 10.85
Other religion 1 0.34 

Total 295 100.00

1～3yrs older 200 67.80

Occupation

Service/Technical, Clerial 61 20.68
Professional 223 75.59

4yrs older 33 11.19
Administrative 6 2.03

Other 5 1.69

No preterence 14 4.75
Total 295 100.00

Income

1～2million won 5 1.69

Total 295 100.00
2～3million 66 22.37 
3～4million 150 50.85 

Education
al Level

Undergraduate or 
lower 186 63.05 4～5million 40 13.56 

Graduate or 
higher 109 36.95 5million and higher 34 11.53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Table 2. Preferr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Spouses

주교(13.22%), 불교(10.51%)의 순서로 선호도가 나타났으

며,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종교가 무교인 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무교, 46.44%)에서 무교인 집단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종사자(75.59%)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서비스 및 기능․사

무직 종사자(20.68%), 관리직 종사자(2.03%), 기타(1.69%)

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미혼여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

자감의 직업이 자신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난 결과

는 Seo(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배우자감의 수입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0.85%)을 가장 선호하였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3.56%), 500만원 

이상(11.53%)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미혼여교사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본인의 수입(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66.78%)과 비교하여 보면, 배우자감의 경제력에서 

자신보다 높은 수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Seo(2008)과 Hong Dal(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미

혼여교사는 자신보다 나은 수입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2.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동질혼 추구 

경향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 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동질혼 추구 경향은 <Table 3>과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

에서 연령은 1～3세 연상이 67.80%, 동갑이 10.85%, 1～3

세 연하가 4.41%로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동질

혼의 경향을 추구하는 집단은 대체로 연상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4세 이상의 연령 차이를 선호하

는 이질혼 집단에서는 연상(1.02%)보다는 연하(11.1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같은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이 72.20%, 학력이 다른 배우

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이 27.80%로 같은 교육수준을 선

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40.34%) 보다는 본인보다 높은 수준(59.66%)

의 수입을 선호하는 이질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직업지위의 경우 본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직을 선호하

는 동질혼 75.59%, 다른 수준의 직업을 선호하는 이질혼 

22.71%로 직업지위가 같은 수준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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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Age

Homogeneous(same age) 32 10.85
245 83.05      (1～3yrs younger) 13 4.41 

      1～3yrs older) 200 67.80 
Heterogenous(4yrs younger) 33 11.19 

36 12.20
      (4yrs older) 3 1.02 
      (No preterence) 14 4.75 14 4.75 

Educational 
Level

Homogeneous(Graduate-Ggraduate) 145 49.15 
213 72.20 

(Graduate or higher-Graduate or higher) 68 23.05 
Heterogenous(Graduate or higher-Graduate) 41 13.90 

82 27.80 
      (Graduate-Graduate or higher) 41 13.90 

Religion

Homogeneous(None-None) 132 44.75 

257 87.12 
      (Christian-Christian) 59 20.00  
      (Catholic-Catholic) 36 12.20 
      (Buddhist-Buddhist) 30 10.17
Heterogenous(Religion-None) 14 4.75

21 7.13       (None-Religion) 4 1.36
      (Religion-Other religion) 3 1.02 

Occupation

Homogeneous(Professional) 223 75.59 223 75.59 
Heterogenous(Service/Technical, Clerial) 61 20.68 

67　 22.71 　
      (Professional) 6 2.03 
      (Other) 5 1.69 5 1.69 

Income

Homogeneous(1～3million-1～3million) 70 23.73 
119 40.34     (3～500million-3～500million) 37 12.54 

  (500million higher – 500million higher) 12 4.07 
Heterogenous(1～300million-3～500million) 152 51.53 

176 59.66
      (1～300million-500million higher) 17 5.76 
      (3～500million-500million higher) 5 1.69 
      (3～500million-1～300million) 1 0.34 
      (500million higher-3～500million) 1 0.34 

Table 3. Homogeneity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N=295)

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87.12%가 본인과 배우자감이 

동일한 종교를 선호하고, 12.88%가 다른 종교를 선호하여 

종교에 있어서 동질혼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무교의 동질성(44.75%)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3. 본인과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의 동질혼 경향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매력 정도에서 ‘본인

이 느끼는 신체적 매력’의 평균이 4.98,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매력’이 4.73, ‘본인이 느끼는 성적 매력’이 4.50으

로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의 전체 평균이 4.73으로 나타나 

미혼여교사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보통보다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참조>.

  배우자감에 대한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선호도는 ‘본인이 

느끼는 배우자감의 매력’, ‘타인에게 보이는 배우자감의 매

력’, ‘배우자감의 성적 매력’의 순서로 나타났다(각 4.96, 

4.50, 4.49).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전체평균이 

4.65로 보통이상의 신체적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Seo(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특성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했던 배우자감의 

특성이었으나 여성들도 배우자감의 특성으로 매력적인 외

모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참조>. 

본인과 배우자감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신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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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4.98 1.16 4.96 1.25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ived by others 4.73 1.12 4.50 1.20 

self-perceived sexual attractiveness 4.50 1.08 4.49 1.21 
Physical characteristics Total 4.73 0.95 4.65 1.04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Homogeneous(High-High) 111 37.63 

244.00 82.71 
           (Low-Low) 133 45.08 

Heterogenous(High-High) 23 7.80 
51.00 17.29 

           (Low-Low) 28 9.49 

Table 4. Homogeneity i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N=295)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sonality
Neuroticism 3.64 1.21 2.17 0.85

Openness 4.71 1.03 4.96 0.97
Extroverted 4.56 1.14 4.95 0.95

Complimentary　
Dominant 3.66 1.41 3.18 1.32
Nurturing 4.81 1.19 5.24 1.11

Achievement-oriented 5.11 1.15 5.37 1.15

Sex role
characteristics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Masculine 120 40.68 92 31.19

Undifferentiated 62 21.02 80 27.12
Androgenous 59 20.00 62 21.02

Feminine 54 18.31 61 20.68
Total 295 100.00 295 100.00

Table 5. Preferr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

적 매력 수준이 자신과 동일한 수준을 선호하는 집단이 

82.71%, 다른 수준을 선호하는 집단은 17.29%로 신체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4. 본인과 배우자감의 심리적 특성의 동질혼 경향

본인의 성격특성에서 개방성 성격의 평균이 4.71로 가

장 높았다. 외향성이 4.56이고 신경성이 3.64로 나타났다. 

이에 미혼여교사의 개방성과 외향성이 높은 편이나 신경

성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 상보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성취적 성격의 평균이 5.11로 가장 높았고 양육적 성격이 

4.81, 지배적 성격이 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교사

의 성취적 성격과 양육적 성격은 높은 편이나 지배적 성

격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 본인의 성역할 특성은 남성성

(40.68%)이 가장 많으며 미분화(21.02%), 양성성(20.00%), 

여성성(18.3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배우자감의 성격특성에서 개방성의 평균이 4.96으로 개

방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외향성 4.95, 신경성 2.17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성격특성은 개방성이며, 신경성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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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Personality
Traits

Neuroticism Homogeneous(High-High) 111 37.63 
165 55.93 

            (Low-Low) 54 18.31 
Heterogenous(High-Low) 32 10.85 

130 44.07 
           (Low-High) 98 33.22 

Openness Homogeneous(High-High) 100 33.90
198 67.12 

            (Low-Low) 98 33.22
Heterogenous(High-Low) 35 11.86

97 32.88 
            (Low-High) 62 21.02 

Extroverted Homogeneous(High-High) 89 30.17  
178 60.34 

           (Low-Low) 89 30.17  
Heterogenous(High-Low) 38 12.88  

 117 39.66 
           (Low-High) 79 26.78 

Complimentary
characteristics

Self achievement Homogeneous(High-High) 131 44.41 
198 67.12 

Vicarious achievement            (Low-Low) 67 22.71 
Self-vicarious
achievement Heterogenous(High-Low) 68 23.05 

97 32.88 
Vicarious-Self 
achievement            (Low-High) 29 9.83 

Nurturing Homogeneous(High-High) 153 51.86 
194 65.76 

Dependent             (Low-Low) 41 13.90 
Nurturing-Dependent Heterogenous(High-Low) 25 8.47 

101 34.24 
Dependent-Nurturing            (Low-High) 76 25.76 

Dominant Homogeneous(High-High) 121 41.02 
173 58.64 

Submissive             (Low-Low) 52 17.63 
Dominant-Submissive Heterogenous(High-Low) 43 14.58 

122 41.36 
Submissive-Dominant            (Low-High) 79 26.78 

Sex role
characteristics

Homoge
neous

(Masculine Masculine) 31 10.51 

94 31.86 
(Feminine-Feminine) 9 3.05 

(Androgenous-Androgenous) 34 11.53 
(Undifferentiated-Undifferentiated) 20 6.78 

Heterog
enous

Masculine-Feminine) 29 9.83 

201 68.14 

(Masculine-Androgenous) 31 10.51 
(Masculine-Undifferentiated) 29 9.83 

Total 195 66.1
(Feminine-Masculine) 21 7.12 

(Feminine-Androgenous) 19 6.44 
(Feminine-Undifferentiated) 5 1.69 

Total 206 69.83
(Androgenous-Masculine) 21 7.12 
(Androgenous-Feminine) 13 4.41 

(Androgenous-Undifferentiated) 8 2.71 
Total 164 55.59

(Undifferentiated-Masculine) 7 2.37 
(Undifferentiated-Feminine) 10 3.39 

Undifferentiated-Androgenous) 8 2.71 
Total 142 48.13

Table 6. Homogeneity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N=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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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ole
characteristics

 
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Family Role
Expectation

Child Care 5.69 090 5.79 0.89
Household Labor 4.94 1.11 5.27 1.00

Emotional Support 5.96 0.89 6.06 0.87
Economic Providing 5.31 1.04 5.80 0.97

Leisure 5.72 1.01 5.91 0.94
Kin-Keeping 5.32 1.10 5.50 1.05

Self-Development 5.55 0.97 5.66 0.96
Family Role Total 5.50 0.75 5.71 0.73

Sex Rrole 
Attitudes　 Progressive sex role attitudes 5.72 0.87 5.69 0.86

Table 7. Preferre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

  성취적, 지배적, 양육적의 상보적 성격에 대해 배우자감

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성취적 성격의 평균이 5.37로 가장 

높고, 양육적 성격 5.24, 지배적 성격 3.18 순으로 선호도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성격

특성은 성취적 성격과 양육적 성격이고 선호하지 않는 성

격특성은 지배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감의 성역할 특성에서 양성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

였으며(31.19%), 남성성(27.12%), 미분화(21.02%), 여성성

(20.68%)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Lee(2004)에서 여성들

은 남성의 남성성이 높을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관계에 더 개입한다는 결과를 보여 여성들은 남

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교사들도 양성성과 남성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200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Table 5 참조>.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의 성격특성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감의 성격 동질성을 살

펴본 결과 개방성 67.12%, 외향성 60.34%, 신경성 55.93%

로 나타나 동질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순

종, 양육-의존, 성취-대리성취와 같은 상보적 성격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감의 동질성을 살펴본 결과도 성취적 성격

(67.12%), 양육적 성격(65.76%), 지배적 성격(58.64%) 순

으로 나타나 상호보완적 성격을 추구하는 이질혼 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성격 특성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성역할 특성은 본인과 배우자

감의 동질적인 성역할 특성(31.86%)을 추구하기보다 이질

적(68.14%)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성

역할에서 남성성 집단은 동질성(10.51%)보다 이질성

(30.17%)을 추구하였고, 여성성 집단도 동질성(3.05%)보다 

이질성(15.25%)을 추구하였으며, 양성성 집단은 동질성

(11.53%)과 이질성(14.24%)을 비슷한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분화 집단은 동질과 이질성의 비율

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5. 본인과 배우자감의 역할가치관 특성의 동질혼 경향

가족 역할분담의 참여에 대한 본인의 기대의사는 정서

적 지지 역할의 평균이 5.96, 여가생활 관련 역할 5.72, 자

녀양육 역할 5.69, 자기계발 역할 5.55, 친족유지 역할 

5.32, 경제적 역할 5.31, 가사노동 역할 4.94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역할분담에서 가사노동이 가장 낮으나 중간값 보

다는 높아 본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

다고 볼 수 있다. 역할분담 기대의 전체 평균이 5.50으로 

결혼 후 가정에서본인의 역할분담에 대한 미혼여교사의 

참여기대는 높은 편이다.

  배우자감의 가족 역할분담에 대한 역할 기대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 역할의 평균이 6.06으로 가장 높았다. 여

가생활 관련 역할 5.91, 경제적 역할 5.80, 자녀양육 역할 

5.79, 자기계발 역할 5.66, 친족유지 역할 5.50,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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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Family Role 
Expectations

Child Care

Homogeneous(High-High) 62 21.02 
263 89.15 

           (Low-Low) 201 68.14 
Heterogenous(High-Low) 12 4.07 

32 10.85 
           (Low-High) 20 6.78 

Household 
Labor

Homogeneous(High-High) 86 29.15 
236 80.00 

           (Low-Low) 150 50.85 
Heterogenous(High-Low) 19 6.44 

59 20.00 
           (Low-High) 40 13.56 

Emotional 
Support

Homogeneous(High-High) 100 33.90 
265 89.83 

           (Low-Low) 165 55.93 
Heterogenous(High-Low) 7 2.37 

30 10.17 
           (Low-High) 23 7.80 

Economic 
Providing

Homogeneous(High-High) 65 22.03 
191 64.75 

           (Low-Low) 126 42.71 
Heterogenous(High-Low) 81 27.46 

104 35.25 
           (Low-High) 23 7.80 

Leisure

Homogeneous(High-High) 79 26.78 
268 90.85 

           (Low-Low) 189 64.07 
Heterogenous(High-Low) 4 1.36 

27 9.15 
           (Low-High) 23 7.80 

Kin-
Keeping

Homogeneous(High-High) 116 39.32 
257 87.12 

           (Low-Low) 141 47.80 
Heterogenous(High-Low) 11 3.73 

38 12.88 
           (Low-High) 27 9.15 

Self-
Development

Homogeneous(High-High) 63 21.36 
213 72.20 

           (Low-Low) 150 50.85 
Heterogenous(High-Low) 74 25.08 

82 27.80 
           (Low-High) 8 2.71 

Family Role 
Total

Homogeneous(High-High) 124 42.03
241 81.69

           (Low-Low) 117 39.66 
Heterogenous(High-Low) 21 7.12 

54 18.31
           (Low-High) 33 11.19

 Sex Role Attitudes

Homogeneous(Progressive-Progressive) 155 52.54 262 88.81 
          (TraditionalTraditional) 107 36.27 

Heterogenous(Traditional-Progressive) 18 6.10 33 11.19 
           (Progressive-Traditional) 15 5.08 

Table 8. Homogeneity in Family Role Expectations(N=295)

역할 5.27의 순으로 역할기대감이 나타났다. 역할기대감에

서 가장 높은 배우자감의 가족 역할은 정서적 지지 역할이

며, 가장 낮은 역할은 가사노동 역할이다. 그러나 가사노동 

역할도 5.27로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감이 중간이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감의 역할기대에 대한 전체평균

이 5.71로 배우자감에 대한 역할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성역할 가치관에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본

인의 평균은 5.72로 나타났고, 배우자감의 평균이 5.69로 

나타나 미혼여교사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의 성향을 가진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선택

의 조건으로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보고한 Hong Dal(2003)

의 연구와 일치하나 가치관을 하나의 조건으로만 보고 가

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보지 않았다<Table 7 참조>.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할가치관의 경우 본인

과 배우자감에 대한 가족 내 역할 기대 수준이 비슷한 것

을 선호하는 동질성(81.69%)이 다른 기대 수준을 추구하

는 이질성(18.31%)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할 

기대에 대한 동질성 선호 수준은 여가 생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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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Occupation

Income

Physical characteristics Attractivenes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Neuroticism

Complimentary　

Extroverted

Complimentary

Dominant 

Nurturing

Achievement-oriented

Sex role characteristics

Family Role 
characteristics

Family Role 
Expectations

Child Care

Household Labor

Emotional Support

Economic providing

Leisure

Kin-Keeping

Self-Development

Family Role Total

Sex Role Attitudes

Table 9. Overall Homogeneity of Socioeconomic․Physic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90.85%), 정서적 지지 역할(89.83%), 자녀양육 역할

(89.15%), 친족유지 역할(87.12%), 가사노동 역할(80.00%), 

자기계발 역할(72.20%), 경제적 역할(64.75%) 순으로 나타

났다. 모든 역할 기대 수준에서 본인의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가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역할 수행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감의 

공평한 참여 수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본인과 배우자감이 동등한 성역할 태도를 추구하

는 동질성 88.81%, 이질성 11.19%로 동질혼을 매우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역할이 분리된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36.27%) 보다는 평등한 성역할을 추

구하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52.54%)이 동질

성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는 자신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역할 가치관 특성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한 눈으로 요약한 것이다.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수입과 성역할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여교사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에서의 동질혼 추구 경향  15

Ⅴ. 결론과 논의 

본 연구는 295명의 미혼여교사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

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을 조

사하여 미혼여교사가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특성과 자질을 

파악하여 동질혼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미혼여교사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역할가치관에 대해 얼마나 비슷

한 특성을 추구하는지를 보는 동질혼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교육수준, 직업지위, 수입, 종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이질

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감이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성적 특성에서 자신과 비슷한 신

체적, 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동질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개방성, 외향성, 신경성의 성격특성에서 동질혼 경향

을 보이고 상보적 성격인 성취적, 양육적, 지배적 성격도 

동질혼을 추구하였다. 성역할 특성에서 본인과 배우자감의 

성역할 특성이 비슷한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추구하기 보

다는 다른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넷째, 역할가치관에서는 7가지 역할인 여가생활 역할, 정서

적 지지 역할, 자녀양육 역할, 친족유지 역할, 가사노동 역

할, 자기 계발 역할, 경제적 역할 모두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인의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난 반면, 본인의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역

할 기대감의 동질성 경향은 본인과 배우자감의 역할 참여

가 공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역할 가치관에서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보다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미혼여교사는 배

우자감이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신체적 매력 수준, 

심리적 특성을 가진 동질혼을 추구하고, 가족 내에서 양성

적이며 평등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여교사가 배우자감이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

을 원하는 결과는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이 비슷한 상황에

서 부분적으로 여성이 상향혼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직업이 있으나 배우자감이 가장으로서 경제

적 부양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교사의 수입이 다른 전문 직업군

에 비교할 때,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둘

째, 자신의 신체적 성적 매력 정도나 배우자감의 선호하

는 신체적 성적 매력정도가 다른 심리적 특성이나 역할기

대감 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여교사들이 배우자감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방성, 외향성 성향의 배우자감을 

선호하고 그에 대한 동질성 성향도 높으나, 신경성 성향

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동질혼 성향도 낮은 결과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 적응에 개방성, 외향성은 긍정적

인 관계가 있고, 신경성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Kim & Kim, 2009)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들 연구에 의하면, 신경성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비판에 

민감하며,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

여 자신의 적응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

다는 것으로 나타나, 추구하는 성격 특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신과 배우자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역할수

준이 높고 특히 정서적 여가생활 역할, 자기계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애정적이고 친밀감을 요구하는 

현대부부관계의 애정적, 동반자적인 관계의 특성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 역할에 대한 자신과 

배우자감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일과 가정

을 양립하면서 가사노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 빨래 등의 가사노동은 기계화

가 보편화 되어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오

히려 자녀 돌봄이나 남편과의 정서적 관계를 더 많이 하

기를 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여교사의 성

역할가치관도 남녀평등적인 태도로 비교적 가족역할을 동

등하게 하는 배우자를 원한다고 추측된다. 다섯째, 본 연

구는 자신과 배우자감에 대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역

할가치관에 대한 특성이나 자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령의 변화나 교재 기간에 따른 특성과 관계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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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나 애정감 정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교사의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역할가치관에서 동질혼을 추구한다고 나온 결과는 

비교적 연구대상자의 동일집단 구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여교사는 비교적 젊고, 안정된 직

업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보수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선택의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추구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

여 현재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여성

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배우자 선택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

와 동질혼 경향성을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 동질혼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미혼남

녀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지 못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전문직 여성의 배우자선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동질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배우자선택의 이

론에서 제시한 특성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

가치관 특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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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배우자 선택권이 늘어난 직업여성 중 미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역할가치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배우자 선택의 동질혼 추구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6개의 광역시 및 시․군 단위에서 편의표집 한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교사 295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연구 내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미혼 여교

사가 추구하는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측면에서 수입 이외의 특성에서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나, 수입

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높은 수입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특성과 매력수준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을 보였고, 심리적 특성 중 개방성, 외향성, 신경성의 성격 특성

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며, 성취적, 양육적, 지배적 성격과 같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선호하는 측면

에서 동질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였다.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인 성역할 특성에서는 본인의 성역할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성역할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이 나타났다. 역할가치관의 동질성 추구 경향에서는 

경제적 역할, 정서적지지 역할, 자녀양육 역할, 친족유지 역할, 가사노동 역할, 자기개발 역할, 여가생활 역할 등 모든 역할 

기대감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역할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에게 요구하는 

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났고, 본인에 대한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감에 대한 역할 기대도 낮게 나타나 본인과 

배우자감 모두 가족역할에 공평하게 참여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가치관에서 근대적 성역할 가치관

을 가진 집단 간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을 가진 

미혼 여교사는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신체적 매력 정도, 심리적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

게 나타났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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